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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립외교원출신 외교관 1위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외교관이 임용된 대학은 어디일까. 외교부

로부터 원유철(새누리)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위는 12명이 임용된 연세대였다. 서울대

가 7명으로 2위였으며, 고려대는 6명이 임용되며 3위를 기록했다. SKY 대학(서울대/고려

대/연세대) 출신 외교관이 비율은 7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와 이화여대는 2

명씩 임용되며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의 출신고교를 보면 여전히 외고의 비율이 높았다. 외고 

출신 외교관후보자는 모두 7명으로 전체 외교관의 20.6%를 차지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전 '외고 전성시대' 시절의 선발인원들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립외교원 1기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는 모두 43명이었다. 미수료자 4명과 학

업 등의 사유로 임용유예 중인 5명을 제외하면, 현재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34명이

다. 성비는 임용유예 외교관을 더한 39명 중 22명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

로 드러났다. 연령대를 보면 26~30세 수료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1~35세 9명, 25

세 이하 4명 순이었다.  

1. 국립외교원 1기 외교관 1위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외교관이 임용된 대학은 연세대였다. 국립

외교원 1기를 수료한 현직 외교관 34명 중 연세대 출신은 12명(35.3%)이나 됐다. 서울대를 

나온 외교관이 7명(20.6%), 고려대 출신 외교관이 6명(17.6%)으로 SKY대학 출신이 25명

(73.5%)을 차지했다. 외교관 10명 중 7명이 SKY대학 출신인 셈이었다. 중앙대와 이화여대 

출신은 각 2명(각 5.9%)이었으며, 경희대 서강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델리대(인도) 출신이 1

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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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1기 외교관 출신대학 

순위  대학명 인원(명) 비율(%)

 1 연세대 12 35.3

 2 서울대 7 20.6

3 고려대 6 17.6

4 중앙대 2 5.9

4 이화여대 2 5.9

6 경희대 1 2.9

6 서강대 1 2.9

6 포항공대 1 2.9

6 한국외대 1 2.9

6 델리대(인도) 1 2.9

34 100

*임용유예(5명), 미수료(4명) 제외   

외무고시 시절 1위를 놓치지 않던 서울대를 한 계단 내려앉게 만든 연대의 약진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대는 2003년부터 2012년(외무고시 37회~46회)까지 외교관 합격자 269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127명(47.2%)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확고한 1위 자리를 차지해왔다. 연세

대는 같은 기간 51명(19%), 고려대가 39명(14.5%)의 합격자를 냈다. 외무고시 합격자 기준 

SKY대학 출신 비율은 모두 217명(80.7%)으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도입 이전의 특정대

학 편중현상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무고시 당시 SKY대학을 제외한 대학별 합격자

는 한국외대 15명(5.6%) 서강대 9명(3.3%) 이화여대 8명(3%) KAIST 4명(1.5%) 성균관대 3

명(1.1%) 인천대 2명(0.7%) 순이었으며 부산대 아주대 제주대 포항공대 전남대 숭실대가 각 

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대학 출신자는 모두 5명이었다.  

2003~2012 외무고시 합격자 출신대학 

순위 학교명 인원(명) 비율(%)

1 서울대 127 47.2

2 연세대 51 19.0

3 고려대 39 14.5

4 한국외대 15 5.6

5 서강대 9 3.3

6 이화여대 8 3.0



3192015년 10월호

7 KAIST 4 1.5

8 성균관대 3 1.1

9 인천대 2 0.7

10 부산대 1 0.4

10 아주대 1 0.4

10 제주대 1 0.4

10 포항공대 1 0.4

10 전남대 1 0.4

10 숭실대 1 0.4

순위 외 해외대학 5 1.9

 계 269 100.0

2. 외고 출신 두각, 외무고시 시절보단 다소 줄어

출신고교를 보면 외고 출신 외교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임용 중인 외교관 34명 가운데 7명(20.6%)이 외고 출신이다. 대원, 대전외고 출신이 각 2명, 

대일, 명덕, 한영외고 출신이 1명씩이다. 나머지 26개 고교인 강릉 거제 공주대부속 광남 국

제 남녕 논산대건 덕원여 서대전 성남서 세광 세화여 안산동산 안양 안양여 외대부속 유성 

이매 이화여 중경 춘천여 포항여 학성 한국교원사대부속 혜화여 출신이 1명씩이었으며 해외

고 출신과 검정고시 출신도 1명씩 존재했다.

외무고시 시절과 비교하면 외교관 중 외고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합격자 3명 이상을 배출한 외고만 반영한 결과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무고시 

합격자 269명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은 75명(27.9%)이었다. 담당 부처도 정확히 파악하지

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나, 합격자 2명 이하를 배출한 외고를 더하면 외고 출신 비율은 

30%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고 출신들의 비율이 높은 점을 보면,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 이전 별도의 입시전형으로 

외고에 입학한 인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관들의 연령대를 고려

하면 외고가 통일된 전형으로 선발한 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들은 아직 외교관 시험을 치르

는 주축 수험생들의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고가 인문계열 최고의 학교로 여겨지던 시

절을 지나 위상이 다소 떨어진 지금 별도의 입시전형이 아닌 통일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들이 계속해서 외교관 선발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원유철 의원실 및 베리타스알파 인용)

 


